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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남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절치부심 한마음

올해전국체전동반부진

처음으로해단식함께열고

내년엔선전 각오다져

전남도선수단제100회전국체전해단식. <전남도체육회제공> 전남도장애인선수단제39회전국장애인체전해단식. <전남도장애인체육회제공>

전남도체육회와전남장애인체육회가 2019년을

결산하는전국(장애인)체육대회참가전남도선수

단해단식을열었다.

올해체전에서나란히부진했던두단체는역대

처음으로해단식을같은날개최하고내년선전을

다짐했다.

전남체육회는제100회전국체육대회에서지난해

10위보다 3단계하락한종합 13위에머물렀다. 장

애인체육회도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지

난해9위보다5단계하락한종합14위로부진했다.

전남도선수단 가운데 남여 최우수선수상은 자

전거 4연패를일궈낸강진군청김민오, 육상해머

던지기3연패의금자탑을쌓은목포시청박서진이

수상했다.

최우수팀상은소프트테니스여고부에서금메달3

개(832점)를 획득한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이,

직장팀은 명가재건의부활을알린광양시청볼링

팀(금1,은2,동1 1592점)이영광을차지했다.

전남장애인체육회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배구

종합1위라는의미있는성적을남겼고육상하성환

은 원반던지기에서 한국신기록을, 나현철은 포환

던지기에서대회신기록을각각작성했다. 역도김

정화,육상김미옥은3관왕에등극했으며,여자배구

팀이최초로대회3연패를달성(17~ 19년)했다.남

자배구팀은출전사상첫은메달을, 뇌성마비축구

7인제는 대회 출전 사상 첫 금메달을, 육상 청각

400m계주팀도출전사상첫동메달을획득했다.

김영록도지사는 이번전국(장애인)체육대회에

서선수단여러분이보여준열정과패기는큰감동

을주었다고말했다.

/윤영기기자penfoot@kwangju.co.kr

왼쪽부터신은석 정보성 형태극.

왼쪽부터성승민 윤양지 이화영. <근대5종연맹제공>

한국근대5종기대주들

남녀개인 단체금싹쓸이

U-19아시아선수권대회

한국 근대5종 기대주들이 2019 19세 이하(U-

19)아시아선수권대회남녀개인전과단체전금메

달을싹쓸이했다.

정보성(경남체고)은18일(현지시간)중국우한에

서열린대회남자개인전결승에서1136점을획득,

거정후이(중국 1127점)를 따돌리고우승을차지했

다. 정보성과거정후이에이어신은석(전북체고)이

1121점으로3위에올라동메달을목에걸었다.

한국남자대표팀은정보성,신은석,형태극(전북체

고)의합계점수에서3358점을기록, 중국(3327점)

을제치고단체전에서도시상대맨위에섰다.

앞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서도 한국은 성승민

(1051점),윤양지(1029점이상대구체고)가개인

전 금은메달을 따냈다. 단체전에서도 성승민, 윤

양지, 이화영(대구체고)이 3070점으로 중국

(2972점)에크게앞서며우승을합작했다.

한국은 성인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도 이지훈

(국군체육부대), 김세희(부산시체육회)가 남녀

개인전에서우승하는등개인단체전을석권한데

이어U-19 대회에서도아시아근대5종강국의면

모를뽐냈다. /연합뉴스

학강초야구 시즌마지막대회 우승트로피
추계대회겸청연한방병원장배

결승에서화정초6-4로꺾어

학강초가 2019시즌마지막우승트로피를차지

했다.

학강초가 19일 본량리틀구장에서 열린 2019년

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 겸 청연한방병원장배 초

등학교야구대회결승전에서화정초를6-4로꺾고

우승을차지했다.

대성초와의대회준결승전에서역전과재역전을

거듭하며17-13으로승리를거뒀던화정초는마지

막고비를넘지못하고준우승에만족했다.

이번대회에는작년추계우승팀인수창초를포

함해서림초, 송정동초, 대성초, 서석초등 7개팀

이참가해리그전으로대결을벌었다.

대회 첫 상대인 서림초를 2-1로 제압한 학강초

는 수창초와의 두 번째 경기에서는 7-3으로 승리

하면서연승에성공했다.

학강초는 송정동초와의 준결승전은 10-6으로

끝내면서결승에진출했다.

그리고 화정초와의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를

거두며추계대회정상에올랐다.

유격수와투수로좋은활약을하며팀을우승으

로이끈이후찬이대회최우수선수상을받았다.

시즌마지막대회를우승으로장식한학강초최

태영 감독은 아이들이너무잘해줘서기분좋다.

시즌마지막대회에서우승은했지만다른팀들도

다들고생하고노력했다며 이번겨울동계훈련도

열심히해서다들좋은성과를올리면좋겠다고소

감을밝혔다.

◇대회수상자(팀)

▲우승 : 학강초▲준우승 : 화정초▲최우수선수

상 : 이후찬(학강초) ▲우수투수상 : 최영건(학강

초) ▲타격상 : 윤수형(송정동초 7타수 4안타타율

0.571) ▲최다도루상 : 정현우(학강초 3개)▲최다

타점상:조현우(송정동초 6타점)▲감투상:박찬민

(화정초)▲미기상 : 박현민(화정초)▲감독상 : 최

태영(학강초감독)▲지도상:박후언(학강초교장)

/김여울기자wool@kwangju.co.kr


